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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G 염경엽 감독, '고별전' 앞둔 선발 코엔 윈에 "충분히 역할 잘 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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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와 LG 트윈스의 경기,

1회초 LG 염경엽 감독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2025.05.2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신유림 수습 기자 = 프로야구 LG 트윈스 염경엽 감독이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 선발 등판을 끝으로 떠나는 임시

대체 외국인 투수 코엔 윈을 향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염 감독은 28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펼쳐지는 2025 신한 쏠뱅크 KBO리그 한화와의 경기를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윈은 충분

히 자기 역할을 잘 해줬다"고 말했다.

이날 LG 선발로 마운드에 오르는 윈은 한화전을 끝으로 팀과 이별한다. 

호주 국가대표 출신인 윈은 지난달 허벅지 부상으로 이탈했던 LG의 외국인 투수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



땅을 밟았다.

윈은 지난 4일 SSG 랜더스전에서 데뷔하자마자 6이닝 3실점으로 호투해 승리 투수가 됐지만 이어진 세 경기에서 모두 난조를

보이며 부진했다. 그는 4경기에 등판해 1승 1패 평균자책점 6.63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염 감독은 "5선발이 승률 5할이면 잘해준 거다"라며 고무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울=뉴시스] 프로야구 LG 트윈스 코엔 윈이 지난 4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5 신한 쏠뱅크 KBO리그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공을 던지고 있다. (사진=LG 트윈스 제공) 2025.05.04. *재판매 및 DB 금지

마지막을 앞두고 있지만 윈에게 이날 등판은 향후 KBO리그 재취업을 위한 증명의 무대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윈의 KBO리그 복귀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염 감독은 "아직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으면서도 "윈의 장점은

포크볼이다. 포크볼이 얼마나 좋아지느냐가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윈과 선발 맞대결을 펼치는 투수는 한화의 에이스 코디 폰세다. 그가 다승(8승), 평균자책점(1.63) 모두 선두를 달리고 있

는 만큼 고별전 상대로 만만치 않은 선수다.

염 감독은 "(폰세는) 다 1등이다. (다승, 탈삼진 타이틀도) 다 차지할 것 같은데, 이제는 맞을 때가 되지 않았냐. 한번 패가 나올

때가 됐는데 그게 오늘이었음 좋겠다"라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염 감독은 전날 경기에서 여러 차례 호수비를 선보였던 박해민을 향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박)해민이가 세 개나 끊어줬다. 제일 잘 잡은 건 플로리얼과 최재훈의 타구였다. 특히 최재훈의 타구가 안타가 됐으면 흐

름이 넘어갔을 텐데 그걸 (박)해민이가 잘 끊어줬다"고 설명했다.

박해민은 최근 타격감이 좋지 못하다. 최근 두 경기에서 모두 무안타로 침묵했다. 타율도 0.225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염 감독은 "잠실에서 (박)해민이를 빼긴 쉽지 않다"며 "투수들이 (박)해민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안정감에서) 다르



게 느낀다. (박)해민이가 있어야 투수들이 좋아한다"고 신뢰감을 드러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ic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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